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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중기선거가 지났고 사람들은 흥분하여 선거결과의 함의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여러 반응들 중에서 내가 주목했던 반응은 민주당 지지자의 반응이었는데, “민주당

이 ‘상원의원 투표’에서 과반이상 승리했는데 왜 공화당도 상원 의석들을 가져가는가? 선

거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예시이다. 이 민주당 지지자의 주장대로라

면, 반대로 민주당이 상원의원 투표에서 공화당에게 과반수 이상 패배했다고 했을 때 민

주당은 상원의석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아마 그는 자신의 주장에 논리적 문제

가 있음을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다.  

 

규칙은 그저 규칙일 뿐이고, 만약 그 규칙이 개정된다면 후보자와 정당들은 또 다른 정

치적 전략들을 추구할 것이다. 만약 투표결과에서 점유율만이 중요하다면, 공화당이 앨러

배마 주에서 경선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규칙은 그렇지 않기에, 공화당은 앨

러배마에 총력을 기울일 유인이 없었다.  

 

‘유인’이라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업과 스포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행 규칙에 의해서 표 차이가 한 표이든 백만 표이든 결과

는 규칙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반투표의 과반을 

넘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일반투표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 투표에서 승리한 것은 



흥미롭다. 풋볼 경기를 생각해보자. 점수에서 뒤져 패배한 팀의 코치가 인터뷰에서 말한

다. “우리는 점수는 뒤졌지만 우리 팀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 점유율

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논쟁이 진행된다면 규칙도 무의미해지고 논쟁도 끝

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스포츠잡지 작가가 NAB나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이 실은 총 경기 득점에서 

다른 팀에게 뒤졌기에 결국은 우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물론 총득점 수가 우승에 연관 있는 상관계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규

칙이 그렇지 않기에 총 득점 수보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이다. 만약 경기 평가규칙이 바뀐다면, 스포츠 팀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규칙에 걸맞은 전

략을 세울 것이다. 정치도 이와 같다. 정치라는 스포츠게임의 규칙에 걸맞게 전략을 세우

고 행동하는 정당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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